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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2년 남겨두고 있다. 

명예퇴직을 고려하면서 퇴직 후 시뮬레이션은 수도 없이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명퇴를 포기하고 

정년을 향해 달리는 지금도 퇴직이란 용어는 아직도 낯설다.

같이 출발한 동료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이고

친한 선배들도 올해와 내년 모두 퇴직 수순을 밟는다.

퇴직이 6개월 남은 친구와 어제는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

퇴직을 앞둔 심정을 서로 나누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퇴직이 두려운 여러 가지 것들 중 한 가지가 불면증이었다.

퇴직이후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거다.

교사는 감정노동자이자 동시에 육체노동자이다.

수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평소에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이 몰려오는데

방학만 해도 기력이 남아서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나의 주특기인 초저녁잠도 다가오지 않고

딱히 볼 것도 없는 티비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러다가는 잠이 오는 신호를 놓치고 힘들어하는 거다.

평소에 나는 잠으로 기력을 보충하는 스타일이다. 

먹는 것보다도 친한 사람들과의 수다보다도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보다도

자고 또 자면서 버텨낼 힘을 얻어내는 일생을 보냈는데

퇴직 후 불면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갱년기 이후 이런 저런 생각에 자다가 중간에 여러 번 깨긴 하지만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아 걱정이다.

퇴직 후 달라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여유보다는 두 배 정도 많다.

나와 같은 공노비 워커홀릭들끼리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어쩌다보니 워커홀릭.

이런 밴드를 만들자고 올리면 진짜 워커홀릭들은 가입이 힘들게다.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을테니 말이다.

푹 자는 잠이 주는 행복감은 바라지 않으나

쪽잠이라도 잘 수 있는 퇴직 후 삶을 바래본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 순방이 아니고서야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